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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28.(일) 08:00 배포 2024. 4. 26.(금) 18:00

일본 ‘골든위크’ 계기 관광객 눈높이로 
서울 주요관광지 불편 사항 살핀다

- 4. 29.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 기자단 20명, 
관광 수용태세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일본의 ‘골든위크(4. 27.~5. 6.)’ 동안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월 

29일(월), 서울 시내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한다. 

일본인들은 ‘골든위크’ 기간에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로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 집중 점검

  특히 외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 소속 국내 

대학생들과 주한 일본인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칸타비 서포터즈’ 20명이 

짝을 이뤄 점검 활동을 펼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 성수동, 

광장시장 등을 둘러보며 안내 체계, 편의시설,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불편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국내 관광지 현장의 서비스 품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2월, 100여 명 규모의 

‘관광서비스 상생 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 발대식 당일(2. 27.), 장미란 

제2차관은 단원들과 함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일대를 점검한 바 있다. 

  주한 일본인 35명으로 이루어진 ‘칸타비 서포터즈’는 일본 여행객에게 

실시간으로 양질의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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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 기자단이다. 이번 점검에 참여하는 타나카 레이나 씨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들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직접 다녀보고 확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활동이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들이 보다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공유해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점검 결과를 연중 진행하는 ‘관광 서비스 상생 

지원단’의 점검 결과와 함께 지자체, 관련 부처에 공유해 국내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 국장은 “주한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점검 

활동이 관광 서비스 공급자들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광업계와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장 강지은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재순 (044-203-2809)

 


